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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 성

범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총 218건의 학교 성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반

복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단순 1회에 그친 사건들을 큰 축으로 하여 가해자, 피해자의 배경 특성과 범행 특

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나이와 직업, 거주지 특성,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되

었다. 또한, 범행 계획성과 피해자 유인 방법, 성적 행위 유형 및 피해자 저항 여부 등에서도 차이가 드러났

다. 더불어,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의 직업 및 

학교 내 범죄 발생 장소, 성적 행위 유형 등 다양한 예측 변인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대책 및 발생 장기화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심어 :∣학교 성범죄∣상습·반복 성범죄∣일회성 성범죄∣아동 성범죄∣교직원 성범죄∣

Abstract

Based on the sexual offenses committed in school,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between habitual/repeated sexual offenses and one-off sexual offenses in terms of offender 

characteristics, victim characteristics, and offense characteristics. We examined a total of 218 

sexual offense cases committed in school. As a result, w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ge, 

job, and residential area between habitual/repeated and one-off sexual offenders in school. In 

addition, notable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habitual/repeated and one-off sexual offense 

cases in the age and alcohol use of the victim. Moreover, habitual/repeated and one-off sexual 

offenses in school differed significantly by offense planning, method of approaching the victim, 

type of sexual behavior, and victim resistance. Furthermore, we conducted regression analyses 

and identified multipl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lasting of the sexual offense in school. Finally, 

we discusse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mad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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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5년 이후 지난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13세 이

상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다

[1].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강력 범죄 연구 가운

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2]. 

그러나 특별보호장소로 분류되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

범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3]. 

학교는 아동․청소년에 있어 가정과 더불어 핵심이 되

는 공간이고, 실제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그만큼 안전의 문제가 최우선의 과제인 장소라 할 수 

있다. 

특히 4대 강력 범죄(흉악)인 살인, 방화, 강도, 성폭력 

범죄 가운데 학교에서 발생한 건수는 총 449건으로 집

계되었는데, 이 중 성폭력 범죄가 총 440건이었다[1]. 

따라서 학교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가운데 대다수를 차

지하는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일은 학교 발생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

한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후유증을 유발한다[4-6]. 특

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위험성이 있다[7]. 이러한 경우,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

으로 한 범죄 피해가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서 반복

되어 지속되기도 한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발생 성범죄 가운데 반복

성을 갖는 사건의 특성을 조사하여, 학교 발생 성범죄 

예방 및 발생 장기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일회성 

범죄와 상습적이거나 반복, 지속된 사건을 분류하여 그 

차이점을 가해자, 피해자의 배경 특성 및 범행 특성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 학교 발생 성범죄의 장기화에 

기여하는 변인에 대해 조사하여 범죄 예방에 함의를 제

시하고자 하였다.  

II.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성범죄

1.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  
국외의 경우,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비교적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

만,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

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9]. 미국 여자 대학생 협회

[10]의 조사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 가운데 39%, 남자 

청소년 가운데 32%가 학교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범

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교

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공식 보고 수치보다 훨

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학교 내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 및 학교 출석률, 

학업 수행, 교우 관계 등 폭넓은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13]. 

학교 발생 성범죄 관련, 가해자는 압도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

다[11][14]. 범죄 유형을 보면, 강간 보다는 강제추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12]. 범행 시 타인이 전혀 없

는 곳에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압도적으

로 많았다[11][14]. 특히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 피해자

에게 처음 접촉을 시도할 때 폭행 등 물리력 사용보다

는 대부분 지위를 이용하여 접근하였으며[15], 장난감

이나 선물, 돈 등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관심이나 애정

을 보여 주어 피해자가 범행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경우

도 적지 않았다[16]. 

학교 내 성범죄 관련 증거들은 대부분 무시되거나, 

아동이 직접 주변에 이야기 하더라도 신고나 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때가 많다[17]. 특히 

교내에서 성범죄 발생 시, 학교에서는 학교 명예에 손

상이 가지 않기 위해 범죄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 하기

도 한다[18].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

려 적절히 대처하기는 매우 힘든 경우가 많다[19]. 또한 

성범죄 발생을 학교 관리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가

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도 하는데[20], 이는 성범

죄에 취약한 환경의 개선을 어렵게 하고, 향후 재발의 

위험을 남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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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생 성범죄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가해자들이 

잠재적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19]. 학교 내 성범죄의 상당

수가 교사나 교장 등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성인에 

의해 발생한다[21][22]. 일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학교의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9], 가해자들

은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이용하여 어리거나 장애가 있

는 등 더 취약한 집단의 아동을 피해자로 선택하는 경

향이 있다[11]. 따라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하기 어

렵고, 때로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장기화되기도 

한다[9]. 

 

2. 상습·반복성을 띤 성범죄의 영향   
성폭력 피해 지속 기간에 따른 피해자의 후유증 관련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아동기에 지속적 

성적 학대를 받았던 여성 대상 연구에 따르면, 피해 지

속 기간이 길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증상의 강도가 더 심각했

으며, 이후 삶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23][24]. 또한 일

회성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보다 지속적 피해를 입은 

아동이 훨씬 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 및 신체 이미지

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우울감과 자기 파괴적 성향 

또한 더 높았다[25].

국내 연구에서는 성범죄 피해 아동을 일회성 범죄 피

해를 입은 ‘단일 피해’ 집단과 장기적 피해를 입은 ‘지속 

피해’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지속 피해 집단이 

단일 피해 집단에 비해 우울 지표(‘인지적 비관’, ‘자기 

패배적 성향’, ‘정서적 혼란’) 및 대응 손상 지표(‘사회적 

관계에서의 무기력과 대응기술의 제한’)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26]. 또한, 단일 피해 집단에 비해 

지속 피해 집단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비

율이 훨씬 더 많았다[26]. 

성범죄 피해 아동의 피해 기간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27], 우선 범행 노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이 범

행 당시 저항 시도를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범행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아동이 범죄 발생에 대

해 자기 비난을 더 많이 하였다[27]. 즉, 범행에 대한 책

임을 피해자 스스로에게 돌리는 귀인 양식을 보이는 것

이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성범죄는, 아동 스스

로가 범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고, 나아가 범죄 발생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을 느끼게 

하여 더욱 위험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28].

이처럼 학교 내 발생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심

리적, 대인 관계, 학업 수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만[13], 범행 사실 발견이 어렵고 때로 은

폐가 이루어져 범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결과를 낳

기도 한다[9]. 국내에서 지난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발생 성범죄에 

대한 실증 연구는 여전히 극도로 희소하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 장기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한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 피해자의 배경 및 범행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일회성 범죄와 비교하여, 학교 발생 성범죄 예방 방안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학교 발생 성범죄의 장

기화를 예측하는 요인을 밝혀, 범죄 발생 장기화 방지

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에

서 발생한 강력 범죄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성범죄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상습·반복적으

로 발생하는 성범죄 피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궁극

적으로 학교 내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학교 발생 성범죄 중 형사 사건으로 기소

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총 218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범죄 사건 판결문 수집은 검찰 및 법원의 협

조 하에 진행되었고, 대상 판결문은 2010년 1월 1일부

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판결이 종료된 사

건들이다. 판결문 기술 내용 중 가해자 및 피해자의 배

경 특성, 가해자 전과 기록, 범죄 발생 특성, 피해 내용 

등을 코딩하여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을 통해 사

건을 분석하였다. 

2.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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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발생 성범죄 중 동일한 피해자를 대

상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한 성범죄의 특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우선 일회성으로 발생한 학교 성범죄 

사건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범죄의 장기 지속 여부에 

따라 가해자 및 피해자 배경 특성, 범행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

해자의 나이와 직업, 거주지 특성 및 피해자의 나이 등

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여기에, 범행의 계획성 및 피해

자 유인 방법, 성적 행위 유형, 피해자 저항 여부 등의 

범행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교 발생 성범죄의 반

복성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죄의 장기 지속 여부에 따른 학교 

성범죄에 있어서의 차이를 T-검정 및 교차분석 등을 

통해 알아보았다. 추가적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지속 기간을 예측하는 요

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결과
총 218건 가운데 일회성으로 발생한 경우가 80건

(36.7%),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되거나 장기적

으로 지속된 성범죄가 138건(63.3%)이었다. 특히 상습·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범죄 가운데에는 1개월 동안 지

속된 경우부터 15개월 동안 지속된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1]. 

학교 발생 성범죄 총 218건 중 범죄 발생 학교 등급으

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으며, 특수학교

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학교 내 장소 분포를 보면, 218

건 중 운동장이 약 3분의 1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

고, 그 다음 교실이 두 번째로 많았다.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피해자는 여성이 대다

수를 차지하였으나 남성도 5%가량 포함되어 있었다. 

가해자 연령은 최소 13세에서 최대 77세까지 평균 

52.80세(표준 편차 = 15.39)였고, 피해자 연령은 최소 6

세에서 최대 18세까지 평균 11.12세(표준 편차 = 3.52)

로 나타났다.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

가 다니는 학교의 직원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서

로 모르는 관계(초면)가 두 번째로 많았다. 가해자가 피

해자 학교의 직원일 경우(N = 171)를 보다 자세히 보면, 

교장이나 교감, 교사였던 경우가 85건(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움터 지킴이가 62건(36.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 운동부 감독이나 코치가 15건(8.8%), 

경비원이 4건(2.3%), 행정직 직원이 4건(2.3%), 기타 1

건(0.6%)의 순이었다.

 

표 1. 연구 대상 빈도 분석
범행 지속 
기간(개월) 218 100.0% 가해자성별 218 100.0%
일회성 80 36.7% 남자 218 100.0%

1 54 24.8% 피해자성별 218 100.0%
2 9 4.1% 남자 12 5.5%
3 23 10.6% 여자 206 94.5%
4 9 4.1% 가-피 관계 218 100.0%
5 2 0.9% 학교직원 171 78.4%
6 3 1.4% 초면 24 11.0%
10 2 0.9% 피해자 지인 11 5.0%
15 36 16.5% 채팅사이트 7 3.2%

학교 내 장소 218 100.0% 단순 지인 3 1.4%
교실 39 17.9% 이웃 2 0.9%
교무실 9 4.1% 피해자나이 218 100.0%
교장실 7 3.2% 6세 10 4.6%
행정실 3 1.4% 7세 45 20.6%
운동장 69 31.7% 8세 19 8.7%
기숙사 13 6.0% 9세 5 2.3%
화장실 5 2.3% 10세 2 0.9%
체육관 18 8.3% 11세 38 17.4%

복도, 계단 등 통로 17 7.8% 12세 31 14.2%
기타 38 17.4% 13세 14 6.4%

범죄발생 학교 218 100.0% 14세 12 5.5%
초등학교 161 73.9% 15세 14 6.4%
중학교 29 13.3% 16세 5 2.3%
고등학교 27 12.4% 17세 11 5.0%
특수학교 1 0.5% 18세 12 5.5%

2. 가·피해자 특성에서의 차이 
우선 가해자의 범행 당시 연령에 있어, 학교 발생 성

범죄의 지속성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표 2]. 학

교에서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범죄자들이 일회성 범죄자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 반면, 피해자 연령에 있어서는 일회성 보다 지

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유의미하게 어린 것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1696

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지속 발생 성범죄의 경우 평

균 범행 횟수가 무려 14회 정도로 나타나, 심각성을 다

시 한 번 드러내었다.

  

표 2. 가해자 및 피해자 연령에서의 차이
특성

지속성 
여부

N M SD t p

가해자 나이 일회성 80 47.14 15.29 4.302 .000지속성 138 56.09 14.52
피해자 나이 일회성 80 12.11 3.28 3.226 .001지속성 138 10.55 3.54
범행 횟수 일회성 80 1.00 .00 7.998 .000지속성 138 14.15 14.69

이번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에서의 차이를 조사

하였다[표 3]. 그 결과, 학교에서 동일 피해자 대상 성범

죄를 장기적으로 저지른 범죄자들은 대다수 직업이 있

었던 반면, 일회성 성범죄자들은 5분의 1정도가 직업이 

없었다. 가해자가 학교직원이었던 경우는 성범죄를 지

속적으로 저지른 범죄자 대부분이 해당되어, 일회성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반면, 일회성 성범죄자들은 4분

의 1정도가 범죄 발생 학교 근처에서 살았던 반면, 지속

적으로 저지른 범죄자들은 오히려 이에 거의 해당되지 

않았다.

  

표 3.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에서의 차이
변인 일회성 지속성  Φ

가해자 직업 있음 64
(80.0%)

127
(92.0%) 6.753 .176

가해자가 학교직원 48
(60.0%)

123
(89.1%) 25.411 .341

가해자 거주지 
학교근처

20
(25.0%)

12
(8.7%)  10.749 .222

피해자가 범죄 발생 
학교 학생

58
(72.5%)

130
(94.2%) 20.099 .304

피해자 학교일과 중 
혼자일 때

33
(41.3%)

101
(73.2%) 21.811 .316

p＜.05, p＜.01, p＜.001

한편,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

자들은 거의 대부분 범죄발생 학교 학생이었고, 이 비

율은 일회성 피해자들 보다 많았다. 또한 학교에서 일

과 중 혼자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경우는 일회성 보다 장

기 성범죄 피해자들이 훨씬 많았다. 

3. 학교 성범죄 지속성과 범행 특성
이번에는 범행 특성에서 지속성 여부에 따른 차이점

을 살펴보았다[표 4]. 우선 계획적 범행은 일회성 보다 

지속 발생 성범죄의 경우 훨씬 많았다. 또한, 피해자 유

인 시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는 일회성 성범죄보다 장

기 지속 성범죄가 훨씬 더 많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

계위력의 유형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회성 성범

죄는 물리적 유형의 비율이 더 많았던 반면, 장기 발생

한 성범죄의 경우 언어적 유형의 비율이 두 배 이상 많

았다.

 

표 4. 범행 특성에서의 차이
변인 일회성 지속성  Φ

계획적 범행 41
(53.9%)

109
(79.0%) 14.657 .262

유인방법 - 위계위력 
사용

36
(45.0%)

86
(62.3%) 6.164 .168

위계위력인 경우  - 
물리적 유형

18
(22.5%)

17
(12.3%) 3.895 .134

위계위력인 경우  - 
언어적 유형

18
(22.5%)

69
(50.0%) 15.970 .271

피해자 성기접촉 26
(32.5%)

70
(50.7%) 6.825 .177

성기 이외의 성적 접
촉(강제추행)

63
(78.8%)

83
(60.1%) 7.925 .191

피해자 저항 못함 67
(83.8%)

131
(94.9%) 7.593 .187

p＜.05, p＜.01, p＜.001

범행 중 성적 행동을 보면, 피해자의 성기를 추행한 

경우는 장기적으로 발생한 성범죄에서 유의미하게 많

았으나, 성기 이외 강제추행은 일회성 성범죄에서 훨씬 

더 많았다. 또한 장기 발생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저

항을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일회성 성범죄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4. 학교 성범죄 발생 지속기간에 기여하는 변인 
이번에는 지속 발생 138건의 성범죄를 대상으로, 지

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표 5]. 이를 위해 성범죄 지속기간을 종속변인으

로 하고, 이전 분석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 범행특성 변

인 중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견된 

일부 변인들(가해자 나이 등)을 제외한 8개 변인을 독

립변인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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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 다중공선성 분석을 재차 수행한 바, 분산팽창

지수(VIF) 값이 1.269(피해자 성별)부터 4.938(범죄발

생장소 - 운동장)으로 나타나 분석에 무리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표 5. 학교 성범죄 발생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B S.E.  t

상수 -4.307 2.502 -1.722
가해자 
- 배움터지킴이 2.701 .988 .230 2.733**
피해자 성별 
- 여자 6.051 1.362 .212 4.443***
피해자 학교일과 중 혼
자일 때 1.579 .706 .120 2.235*
범죄발생장소 
- 운동장 .552 .229 .227 2.410*
계획적 범행 -2.218 .749 -.156 -2.963**
위계위력인 경우  - 언
어적 유형 -.476 .400 -.082 -1.191
피해자 성기접촉 1.920 .838 .165 2.292*
성기 이외 성적접촉(강
제추행) -6.720 .599 -.566 -11.21***

F = 53.290, R2 = .768, N = 138
p＜.05, p＜.01, p＜.001

다중회귀분석 결과, 우선 가해자 및 피해자의 배경 

특성 관련 가해자가 학교 배움터지킴이인 경우 학교 발

생 성범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가 남자보다는 여자일수록, 학교일과 중 혼자 있

을수록 장기간 지속되었다. 한편 범죄 발생 면에서, 다

른 장소보다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할 경우 성범죄가 장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계획적 범행은 일회성보다 지속적으로 발생한 

성범죄에서 더 많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생한 138

건의 성범죄만을 분석한 결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

타났다. 즉, 범행이 계획적인 경우 지속기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건대, 이는 가해자가 동

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에 발각되지 않은 채 성범죄

를 상습·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차츰 범행에 대한 죄책

감이 줄어들고 외부 시선에 둔감해지면서, 점차 치밀한 

계획을 할 필요도 없이 범행에 만성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 분석결과는 범

행 계획성 변수의 경우 범죄 지속기간과 상호적

(reciprocal) 관계를 가질 가능성도 시사하는 바, 인과관

계 측면에서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다. 한

편, 성범죄에 언어적 유형의 위계위력이 사용된 것은 

학교 성범죄 지속기간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피해자의 성기를 접촉하는 추행은 학교 성범

죄의 지속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기 이외의 강제추행은 학교 성범죄의 

지속기간에 역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1. 결과 요약 및 논의
선행 연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주변에 

잘 드러나지 않아 장기적으로 지속될 위험성에 대해 언

급하였다[7][8][11]. 본 연구 결과, 일회성 성범죄 피해

자보다 장기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훨씬 

어렸으며, 학교 일과 중 혼자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경우

가 대다수였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며, 특히 아동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드러낸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일회성 성범죄에 비해 장기 발생 성범죄는 

계획적 범행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타인이 전혀 없는 

곳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우선 학교 

발생 성범죄, 그 중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성범죄가 공

식 통계상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1][12]. 또한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신고가 되

더라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

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 발생 성범죄 예방 및 장기화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 CCTV가 없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실

질적 노력과 함께, 이러한 장소에 아동이 일과 중이라

도 혼자 있지 않도록 입학 당시를 비롯, 학기 초 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성적으로 부적절한 접촉 발생 시 아동이 이에 대해 인

지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아동의 연령과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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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 결과, 학교에서 동일 피해자 대상 성범

죄를 장기적으로 저지른 범죄자들 대부분이 학교직원

이었으며, 상당수가 위계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유

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가 교사

인 경우, 피해자에게 물리력 보다는 자신의 지위와 교

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접근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

를 확증한다[9][15][16]. 이는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

모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다는 점에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하면서 악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 학교 배움터지

킴이의 경우 학교 발생 성범죄 장기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며, 교내외 취

약 지역을 순찰하며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의 역할을 하

는 학생보호 인력을 지칭한다. 그러나 실제로 2013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8세 남성인 배움터지킴이가 

13세 여학생을 성추행해 입건되는 일이 있었고, 2012년 

창원에서 66세 남성인 배움터지킴이가 자신이 근무하

는 초등학교에서 1-3학년 아동 9명을 대상으로 1년여

에 걸쳐 운동장, 숙직실 등의 장소에서 총 55차례 성추

행을 저질러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창원 사건의 경우

에도, 피해자들 가운데 본인이 직접 피해 사실을 부모

에게 먼저 알린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기준 및 채용, 학교 

내 직무 및 권한 등에 보다 엄격한 감시 및 관리가 이루

어질 필요성을 촉구한다. 또한 배움터지킴이를 대상으

로 보다 엄격한 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실질적 방지 

대책으로서 배움터지킴이가 저지른 성범죄 적발 시 가

중처벌의 의무화 및 신상공개의 가능성을 따져 볼 필요

가 있다.

성범죄 피해가 장기화될수록 피해 아동이 저항 시도

를 더 적게 하고, 범죄 발생에 대해 자기 비난을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본 연구에서도 장기 발생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이 피해 당시 

저항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을 볼 때, 이는 장

기 발생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다 심한 자책과 

낮은 자존감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드러난 장기 발생 성범죄의 취약한 피해자 

선택 및 신뢰 관계를 이용한 피해자 유인 방법 등에 대

해 피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 발생에 있어 불

필요하고 부당하게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지 않도

록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치료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2. 한계점 및 미래 연구
본 연구는 1심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학교 성범

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는 사건

들이 다수 존재한다[11][12].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상당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단일 피해 집단과 지속 피해 집단 아동들을 비교한 

연구에서[26], 지속 피해 집단의 경우 주양육자가 부모

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가 단일 피해 집단보다 훨씬 

많았으며,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비율 또한 더 높

았다. 본 연구에는 피해자의 양육 환경이나 부모의 특

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해당 변인을 포함

하여 학교 발생 성범죄의 장기화에 있어, 피해 아동의 

가정 및 양육 환경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을 초래한다[5][6][29]. 본 연구에

서는 학교 발생 성범죄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 증상 

및 후유증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

다. 따라서 피해자 치료에 보다 효과적 대책 마련을 위

해, 향후 학교 발생 성범죄에 있어 지속 기간에 따라 피

해자가 나타내는 증상의 내용 및 정도의 차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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